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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체육전공 남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신체이
미지, 식사태도 및 신체활동량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남녀 체육전공 신입생 595명(남
녀: 341 vs. 254)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대상자들은 신체이미지(Body sahpe questionnaire; BSQ), 
식사태도(Eating attitude test-26; EAT-26), 및 신체활동(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IPAQ)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정상체중은 
67.2%로 나타났으며, 저체중은 5.4%, 과체중과 비만이 17.8%, 9.6%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57.7%와 
여학생들의 78.7%는 정상체중으로 분류되었다. BSQ 검사 결과 총 대상자 중 불만족의 비율은 48.2%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22.9%와 여학생 82.3%가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EAT-26 검사 결과 전체 20.2%가 
비정상적인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7.3% vs. 37.4%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량 조사 결과 99%의 대상자들이 활동적으로 조사되었다. BMI, BSQ, EAT-26, 그리고 신체활동량
은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이미지와 식사태도는 남녀 대상자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체질량지수는 남자 대상자들에서만 신체이미지와 식사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신체활동량은 남녀 모두에서 다른 변인들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체육전공 대
학생들의 신체불만족과 비정상적인 식사태도의 비율이 높으며, 신체이미지의 불만족이 높을수록 비정상
적인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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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f body mass index, body image, eating 
attitude, and physical activity in physical education freshman. 341 male and 254 female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filled out the BSQ, EAT-26, and IPAQ questionnaire. Based 
on the their BMI, normal was 67.2%, underweight was 5.4%, overweight was 17.8%, and obesity 
was 9.6%. The normal rates of male and female were 57.7% vs. 78.7%. The results of BSQ were 
indicated 48.2% of participants was dissatisfied, and the rates of male and female were 22.9% vs. 
82.3%. The results of EAT-26 showed that 20.2% of participants had abnormal eating attitude, 
and the rates of male and female were 7.3% vs. 37.4%. 99% of participants was physically active. 
All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gender.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eating attitude i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BMI was correlated with body 
image and eating attitude in male students. However, physical activity was no relationship with 
other variables. In conclusion, physical education students had high rate of dissatisfied in body 
image and rate of abnormal eating attitude. In addition, the higher dissatisfied in body image was 
the more abnormal eating attitude. Therefore, the proper education about weight management and 
change of social awareness may be needed. 

Keywords : body mass index, body image, eating attitude, physical activity, physical education

1. 서 론

  식이장애는 비정상적인 식이습관을 가진 정신
적 질환으로 정의된다[1]. 일반적으로 식이장애는 
의학적 질환으로 분류되는 폭식증과 거식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왜곡된 신체이미지, 극단적
인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사패턴과 같은 잘못된 
식이습관에 기인하기도 한다[2]. 식이장애는 흔히 
25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
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젊은 남성들의 식이장
애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 
  불규칙한 식이패턴, 극단적인 체중조절, 식이장
애 증상이 대학생들에게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식이장애 발병율은 잘못된 식이습관
으로 인한 식이장애가 의학적 식이장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4]. 이러한 현상
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생활의 전환으로 인한 많은 
환경적 변화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5, 6]. 선행연구들은 체중감소를 위한 식
이조절이나 식이억제 약물을 시도하는 대학생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중감소의 시도를 
식이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Wardle, Haase, & Steptoe[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여자 대학생들의 77%와 남자 대학생 23%
가 체중조절을 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은 신체기능의 향상을 가

져오고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 건강, 식품, 그
리고 영양과 관련된 전공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들은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체중조절 시도와 식이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8, 9].  
O’Brien & Hunter[10]의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체육전공 여학생들이 비 체육전공 여학생들보다 
식이태도 점수가 높고 잘못된 식이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Yager & 
O’Dea[7]는 체육 선생님들이 다른 전공 선생님
들에 비해 체중조절시도, 비정상적 식이습관, 그
리고 신체불만족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신체
활동량을 가진 사람들보다 나쁜 식이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심지어 Sundgot- 
Borgen & Torstveit[12]는 엘리트 운동선수 중 
남성 8%와 여성 20%가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으
며, Warner et al.[13])은 군인 10%가 식이장애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식이장애나 잘못된 식이습관은 높은 신체활동량
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체구성은 식이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bio et al[14]의 연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식이장애 위험이 체질량지
수,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율, 지방량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신체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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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26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 Woo & Yoon[16]의 
연구에서도 남자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 식사태
도, 신체이미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식이장애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의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 발전에 따
른 서구적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각종 식이조절, 
대중적 신체이미지 기준의 변화, 비만에 대한 인
식 등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변화가 식이장애의 
유병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이장애는 
체형이나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전공 남녀 대학생들
의 신체구성과 식이습관의 관계를 조사하고 비교
하여 식습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서울, 부산, 울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
육전공 남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식이습관 그리고 신체활동량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앞서 설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 작
성과 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
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a) 대학생활의 경
험이 있는 자, b) 군 전역 후 입학한 자. 최종적
으로 737명 중 142명을 제외한 595명을 대상으
로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신체측정

모든 대상자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 후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으
며,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의 아시아인 성인 대상의 기준
을 사용하여 18.5kg/m2 미만은 저체중
(Underweight; UW), 18.5~22.9kg/m2는 정상
(Normal; NW), 23.0~24.9kg/m2는 과체중
(Overweight; OW), 그리고 25.0kg/m2 이상은 
비만(Obesity; OB)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3. 신체이미지

Cooper, Taylor, Cooper & Fairburn[17]이 
개발한 34-item Body Shape Questionnaire 
(BSQ)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관념을 조사하였다[18]. BSQ
는 문항 당 1-6점으로 최종 34-204 사이의 점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81점보다 낮은 경우 신체
이미지 불만이 없고, 81-110점은 약간의 불만, 
111-140점은 보통의 불만, 140점 이상은 심각한 
불만으로 분류된다[17]. 본 연구에서는 34-80점 
사이에 해당하는 신체이미지 만족 집단(Satisfied; 
SG)과 81점 이상인 신체이미지 불만족 집단
(Dissatisfied; DSG)으로 구분하였다. 이 평가지는 
Noh & Kim[18]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
으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92이였다.

2.4. 식사태도

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19]이 개
발한 26-item Eating Attitudes Test (EAT-26)
를 한국어로 번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식사태도
를 조사하였다[20]. 이 설문지는 섭식장애(eating 
disturbances)와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을 위한 screening test로 사용되며, 식사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EAT-26 설문지 점수가 
21점 이상이며 비정상적인 식이습관을 가지고 있
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 설문지는 Choi et 
al.[20]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8이었다.

2.5. 신체활동도 조사

신체활동도 조사는 국제신체활동설문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IPAQ) 중 장문형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
였으며 IPAQ 개발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한
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www.ipaq.ki.se). 이 설
문지는 설문을 작성하기 전의 일주일동안 시행한 
활동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10분 이상 시행한 
격렬한 활동, 중간정도 신체활동, 약한 활동 시간
이 각각 며칠, 평균 몇 시간이었는지 응답하고, 
앉아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응답하게 한 
후, 이 자료들은 IPAQ 점수 환산법(IPAQ 
Research Committee, 2005)에 근거하여 신체활
동량을 Metabolic Equivalent Task(MET)- 
minutes 점수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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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ll(n=595)
Gender

p-value
Male(n=341) Female(n=254)

Age 19.6 ± 1.4 19.7 ± 1.5 19.3 ± 1.3 .001
Weight(Kg) 64.04 ± 10.74 70.62 ± 8.59 55.21 ± 5.87 <.001
Height(m) 1.71 ± .08 1.75 ± .05 1.64 ± .05 <.001
BMI(Kg/m2) 21.88 ± 2.48 22.82 ± 2.41 20.62 ± 1.96 <.001
BSQ 83.7 ± 32.4 66.3 ± 22.4 106.9 ± 29.0 <.001
EAT-26 12.9 ± 10.2 8.5 ± 7.1 18.7 ± 10.7 <.001
MET(min/week) 13834 ± 13497 14921 ± 15161 12374 ± 10726 .023

Table 1. The mean of variables between male and female

UW NW OW OB

All
M±SD 17.58 ± .76 20.95 ± 1.18 23.91 ± .55 27.08 ± 1.64
N (%) 32 (5.4) 400 (67.2) 106 (17.8) 57 (9.6)

Male
M±SD 17.50 ± .82 21.39 ± 1.01 23.92 ± .56 27.11 ± 1.66
N (%) 5 (1.5) 200 (58.7) 84 (24.6) 52 (15.2)

Female
M±SD 17.60 ± .77 20.51 ± 1.18 23.90 ± .52 26.69 ± 1.55
N (%) 27 (10.6) 200 (78.7) 22 (8.7) 5 (2.0)

UW=under weight, NW=normal weight, OW=over weight, OB=obese

Table 2. The categories by BMI

- 약한 활동 MET-min/week = 3.3 × min 
of activity/day × days per week

- 중간정도 활동 MET-min/week = 4.0 × 
min of activity/day × days per week

- 격렬한 활동 MET-min/week = 8.0 × 
min of activity/day × days per week

- 총 신체활동량 = 걷기 활동 
MET-min/week + 중간정도 활동 
MET-min/week + 격렬한 활동 
MET-min/week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신체활동도를 국제
신체활동도 평가 점수화체계에 따라 무 활동 집
단(Inactive Group; IG), 최소 신체활동 집단
(Minimal Active Group; MAG), 신체활동 집단
(Active Group; AG)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2.6. 자료처리 방법

모든 자료처리는 Windows용 SPSS 25.0 통계
프로그램(IBM, U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 측정결과로 평균(M)과 표준편차(SD)와 
변인들의 빈도를 구했다. 남녀 간 신체이미지, 식
사태도, 신체활동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BMI, 신체이미지, 식사태도 그리고 신체활동량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했으며, 모든 통계적인 유의수준
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결 과

3.1.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징과 체질량지수

  대상자들은 총 595명(남학생 341명, 여학생 
254명)으로 평균 연령은 남학생 19.7±1.5 세 그
리고 여학생 19.3±1.3 세 이었다. <Table 1> 에
서는 남녀집단간의 신체 변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들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분류
하였을 때 정상체중은 67.2%로 나타났으며, 저체
중은 5.4%, 과체중은 17.8%, 그리고 비만은 
9.6%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58.7%와 여학생들
의 78.7%는 정상체중으로 분류되었다. <Table 
2>에서는 남녀 대상자들의 저체중, 정상체중, 과
체중, 비만의 평균 체질량지수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체질량지수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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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ale         Female
Satisfied Dis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M±SD 57.8±13.0 111.5±22.5 56.5±12.7 99.4±14.9 65.2±12.2 115.9±23.1
N (%) 308 (51.8) 287 (48.2) 263 (77.1) 78 (22.9) 45 (17.7) 209 (82.3)

Table 3. BSQ score of subjects

All Male Female
<20 ≥20 <20 ≥20 <20 ≥20

M±SD 8.7±5.5 29.3±7.5 7.1±4.8 27.1±5.6 12.1±5.3 29.9±7.8
N (%) 475 (79.8) 120 (20.2) 316 (92.7) 25 (7.3) 159 (62.6) 95 (37.4)

Talbe 4. EAT-26 score of subjects

IG MAG AG

All
M±SD 390±153 1842±991 15347±13569
N (%) 6 (1.0) 60 (10.1) 529 (88.9)

Male
M±SD 384±170 1738±922 16500±15274
N (%) 5 (1.5) 31 (9.1) 305 (89.4)

Female
M±SD 423 1953±1065 13777±10661
N (%) 1 (.4) 29 (11.4) 224 (88.2)

IG=inactive group, MAG=minimal active group, AG=active group

Table 5. The physical activity of subjects

3.2. 신체이미지, 식사태도, 신체활동량 분류

  신체이미지에 대한 BSQ 검사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 중 남학생 22.9%와 여학생 
82.3%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태도
에 대한 EAT-26 검사 결과 남학생 7.3%와 여학
생 37.4%가 잘못된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AT-26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의 BSQ 와 
EAT-26 검사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활동량 조사 결과 99%의 대상자들이 활동
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남자와 여자 대상자들의 신
체활동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에
서는 국제신체활동도 평가 점수체계에 따라 분류
하였을 때 각 집단에 따른 평균 신체활동량과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3.3.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식사태도 및 

     신체활동량의 상관관계

  신체이미지 불만족과 잘못된 식사태도는 남녀 
대상자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질
량지수는 남자 대상들에서만 신체이미지와 식사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였다. 그러나 신체활동량은 남녀 모두에서 상관관
계가 없었다. <Table 6>에서는 남녀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식사태도, 신체활동량과
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4.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정상체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과체중, 비만, 그리고 저체
중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정상체
중, 과체중, 비만, 저체중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 여학생들은 정상체중, 저체중, 과체중, 
비만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대생들을 조사한 Lee[21]의 연구에서
는 저체중 집단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정상체중(10.5%), 과체중(0.8%) 순으로 나타
났다. 다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상체중(73.4%), 저체중(18.5%), 그리고 과체중
(8.1%)의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22].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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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Male 1 BMI 1

2 BSQ .568* 1
3 EAT-26 .213* .606* 1
4 MET .083 -.084 -.052 1

Female 1 BMI 1
2 BSQ .145* 1
3 EAT-26 .016 .679* 1
4 MET .305 -.020 .026 1

Table 6. The correlation among BMI, BSQ, EAT-26, and MET

서는 여학생들의 78.7%가 정상체중, 과체중과 비
만이 10.7%, 그리고 저체중이 10.6%로 나타났
다. 
  남학생들을 비교한 선행연구[16]에서는 정상체
중(60%), 과체중과 비만(37.4%), 그리고 저체중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학생들의 저체중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과체중과 비만의 남학생 비
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Yoon & 
Woo[16]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들의 이
상적 체형으로 저체중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과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저체중 집단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들의 신체이미지 만족
의 비율이 불만족에 비해 약 3.4배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들의 신체이미지 만족도는 불만족의 
비율이 약 4.6배 높게 나타났다.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신체이미지 만족도를 조사한 Woo[23]의 연
구에서는 43.8%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4]의 연구에서도 여
대생들의 54%가 체질량지수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신체불만족 비율이 82.3%
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지
만 Woo & Yoon[16]의 연구에서는 28.2%의 남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22.9%의 남학생들이 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
다. 신체 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개인의 생각, 느
낌 및 행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
며, TV와 같은 대중미디어의 영향으로 마른체형

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신체에 불만을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잘못된 신
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체중감소를 위해 약물의 
남용과 극단적인 식이조절과 같은 식이장애를 야
기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고 있다[25]. 
  식사태도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의 잘못된 식사
태도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5배(37.4% vs.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들에
서도 여성들의 잘못된 식사태도 빈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urkey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25.7% vs. 20.4%, Pakistan 의대생들은 
19.9% vs. 2.7%, 그리고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10.9% vs. 1.4%로 나타났다
[27, 28].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
학생들의 높은 신체불만족도와 연관이 있다. 
Gim[29]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
불만족이 높고 이상적 체중이 남성들에 비해 저
체중임으로, 성별에 따른 식이장애의 차이를 설명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대생들은 일생 중 신체
와 외모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 대
중매체에서 제시된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잘못된 식사
태도를 가지게 된다[30].
  EAT-26조사에서, 20.2%의 대상자들이 잘못된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체육전공 여학생
들의 37.4%가 잘못된 식이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다른 나라의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Safavi, Malimoodi, & 
Roshandel[31]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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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EAT-26검사 결과 21.5%의 학생들이 
잘못된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체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자로 조사한 Rouzialab et al.[32]의 연구에서는 
10%의 대상자들이 높은 EAT-26점수를 가진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체육전공 여
학생들의 조사에서는 12.9%, 브라질 체육전공 여
학생들의 조사에서는 6.9%로 나타났다[10, 33]. 
이와 같이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잘못된 식이습관
의 비율이 높은 것은 체중과 신체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잦은 체중감량의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체육, 
건강, 식품, 그리고 영양관련 전공자들이 식이장
애,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 식이조절, 그리고 
신체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 9]. 
또한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잘못된 식사태도는 앞
서 언급한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Woo[23]는 일반 전공 여대생 657명을 대상
으로 EAT-26검사를 하였을 때 37.75%가 잘못
된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한국 여대생들이 식이장애 위험이 높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식이장애는 인종, 사회적 인
식, 식이습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를 통
해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다른 나라 여대생들에 
비해 높은 식이장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인
들의 분석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88.9%는 매우 활동적으로 
나타났으며 단 1%만이 비활동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전공 신입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실기과목에 참여하여 신체활동의 
시간과 관심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량은 체질량지
수, 신체이미지, 그리고 식사태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 & Lee[34]의 연구
에서도 신체활동량은 체질량지수와 상관이 없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Lim[35]의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은 체질량지수와 관계가 없고 체지방율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Woo & 
Yoon[16]의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에 따라 대상
자들을 분류하였을 때 신체활동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와 신체이미지는 남녀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
량지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 불만족이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학생들은 체질량지수가 높
을수록 잘못된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들은 체질량지수와 식사태도와
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이미
지는 식사태도와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신체이미
지의 불만족이 높을수록 잘못된 식사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들은 체질량지수
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었
으며 식이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체질량지수보다는 부정
적인 신체 이미지가 식이장애의 위험에 영향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신체불만족도가 높아 잘못된 식
사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체육전공 남녀 대학생들의 잘못된 
식사태도와 신체불만족의 비율이 높으며, 잘못된 
식이태도는 신체불만족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학생활을 시
작하는 신입생들의 지나친 신체왜곡으로 인한 섭
식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의학적, 영양적 
문제를 잠재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에 적합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 표집 시 편의표집의 한계
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변
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셋째, 체질량
지수와 신체 이미지 이외에 식사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체육전공 남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식사태도 및 신체활동량
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595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
라 분류하였을 때 정상체중은 67.2%로 나타났으
며, 저체중은 5.4%, 과체중은 17.8%, 그리고 비
만은 9.6%로 나타났다.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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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39.8%)이 높았으며, 저체중의 비율은 여
학생(10.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BSQ 검사의 결과 총 대상자 중 48.2%가 
불만족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의 
신체불만족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82.3% vs. 22.9%). 식사태도에 대한 EAT-26 
검사 결과 총 20.2%가 잘못된 식사태도를 가지
고 있었으며, 남학생 7.3%와 여학생 37.4%가 비
정상적인 식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학생들은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그리고 
식사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여학생
들은 체질량지수와 식사태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또한 신체활동량은 다른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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